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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년 후반으로 기억한다. 과학기술부 기자실은 2주일에

한 번씩 국내 과학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‘스터디’를 하

고 있었다. 몇 번째 연사 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초기 강연자

로 당시 고등과학원 원장을 맡고 있던 김정욱 박사가 과기부 기자

실을찾았다. 

김원장은그날한시간동안우주의탄생과현재의우주이론에

해 설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잠깐 불교의 숫자와 서양 과학의 숫

자를비교한일이있다. 당시김박사가제시한‘동양의십진법’이

라는이표는너무나인상적이었다. 그래서언젠가부처님오신날

이오면그내용을기사로소개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었다. 올

해도음력4월초파일이다가오고길거리에연등이내걸리자문득

김원장이소개했던그표가생각난다. 

‘불가사의’는 1080, ‘찰나’는 10－19

불교철학에서발췌한이표에따르면우리가일상생활에서사용

하는일, 십, 백, 천, 만과같은숫자뿐아니라불가사의, 찰나, 허공

등도수를가리키는말이다.

동양의십진법에서기준이되는수는서양과똑같이일( )이다.

가장 큰 수는 무량수, 가장 작은 수는 청정으로 각각 무한 , 10-21

승까지 표현한다. 서양 과학에서 가장 큰 수인 요타(Y)는 1024으로

불교철학의‘자’에해당한다.

물리학자들이볼수있는우주의크기는1028㎝로서양과학에는

이수를표시하는단위가없다. 그러나동양에서는양( )으로표현

할수있다. 뿐만아니라정( ), 재( ), 극(極) 등과같은수도서양

에서는볼수없는큰수도있다.

또 불교에서는 특정한 수가 아니라 아주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

표현들이있다. 항하사( )부터는특정한수가아니라아주많

은 상태를 말한다.

항하사는‘갠지스

강의 무수한 모래’

만큼 많다는 의미

로 수학의 숫자로

계산하면1056이다. 

도무지 이해할

수 없는 현상을 말

하는 불가사의는

1080 혹은 10120으로

표기된다. 불가사

의는 우리가 볼 수

있는 우주 안에 들

어있는 입자의 수

와 비슷하다. 과학

자들의 계산 결과

중성자, 양자, 전자

는 1080개, 광자는

1090개가우리가볼

수 있는 우주 안에

있다. 마지막의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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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의 십진법

명 칭 수

일 100

십 101

백 102

천 103

만 104

억 108

조 1012

경 京 1016

해 1020

자 1024

양 1028

구 溝 1032

간 澗 1036

정 1040

재 1044

극 極 1048

항하사
1056

아승기
1064

祇

나유타
1072

那

불가사의 1080

or
可 10120

무량수 1088

or
10128

명 칭 수

일 100

분 10-1

리 10-2

모 10-3

사 10-4

홀 10-5

미 10-6

섬 10-7

사 10-8

진 10-9

애 10-10

묘 10-11

막 10-12

모호 10-13

준순 10-14

수유 10-15

순식 10-16

탄지 10-17

찰나 那 10-18

육덕 10-19

허공 空 10-20

청정 10-21



량수( )는 서양 수학에서 말하는‘무한 ’다. 무량수는 불가

사의의 1억배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큰 수를

말한다.

이렇게 커다란 숫자뿐 아니라 아주 작은 숫자를 나타내는 말들

도 불교에 존재한다. 요즘 유행하는 나노(10－9)는 동양의 십진법으

로는 티끌 진( )이다. 양자, 중성자의 크기는 10－13㎝로 모호( )

에 해당한다. ‘손가락을 튕기는 순간’이라는 뜻의 탄지( )는 현

과학으로잴수있는가장작은수다. 

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숫자는‘청정’( )이다. 청정은 부

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경지라고 한다. 김정욱 원장은“우주의

도를계산하면10－29ｇ/㎤로거의빈공간이라고할수있는수치인

데 이를 진공을 재는 단위인 토르로 환산하면 신기하게도 청정에

해당하는10－21토르”라고설명했다. 

몇년후그때표가다시생각이나서김정욱원장에게전화를했

다. 어디서그표를구했는지물어봤더니“불교철학을공부하는학

자에게 전해 들었다”고 답했다. 그리고 김 원장 스스로 정리를 했

더니이렇게그럴듯한표가나왔다고한다. 출처가명확하지는않

은 만큼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할 만한 과학적인 논문은 안 되

겠지만, 이 강연을 듣는 서양 과학자들도 신기해한다고 하니 터무

니없는얘기는아닐것이라고본다. 

현 물리학의 우주관에 녹아든 불교

물리학자들 중에 불교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들이 있

다. 양형진 박사에 따르면 실험과 관찰을 위주로 하는 현 물리학

의세계이해가오직명상만으로이루어진불교적세계관에접근해

가고있다는것이다. 

그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내부에서는 무수한 소립자들이 순간순

간 생성되었다가

소멸하는데이들의

수명이 10-23초이

며, 동양의 십진법

으로는 찰나에 생

기고 찰나에 사라

진다고 설명했다.

이렇게 짧은 시간

이 사라졌다 나타

났다는 반복하니

이것자체가생도없고멸도없는단계에이르게된것이라는설명

이다. 

동양의 숫자가 서양보다 큰 이유는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

르기 때문이다. 기독교에서는 우주의 기원에 해서 아주 명확한

답변을 해 주고 있다. 구약 성서 제 1장 창세기 첫머리에“태초에

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라”는 말이 나온다. 우주의 근원은

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입장이다. 1654년 제임스 어셔 신부가 성경

에 나오는 사실들을 토 로 우주의 시작을 계산한 결과, 기원전

4004년10월26일에세계가생겼다고밝힌바있다. 

그러나불교에서는우주를 원히존재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.

불교에서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. 현 과

학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의 순간인 140억 년 전으로 보고 있

다. 그러면서도 빅뱅 이전의 우주에 해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

고있다. 다만절 시간이나절 공간이없으며 폭발이일어나

면서시간과공간이분리됐다고보고있다. 그렇다면빅뱅전의우

주는시간과공간이어떻게있었던것일까. 

또 우리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우주는 사실 암흑물질로

가득 차 있다. ‘색즉시공, 공즉시색’, 텅 빈 것이 가득 찬 것이요,

가득찬것이텅빈것이라는불교의가르침이현 물리학의우주

관에도녹아있는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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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SA(미 항공우주국)의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가 발사한 세탁기 크기의 충돌체 `

임팩터가 혜성 `템펠1̀과 충돌하는데 성공하고 있다(사진제공=로이터=연합뉴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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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양의 십진법

명 칭 수

데시(d) 10-1

센티(c) 10-2

리(m) 10-3

마이크로(μ) 10-6

나노(η) 10-9

피코(p) 10-12

펨토(f) 10-15

아토(a) 10-18

젭토(z) 10-21

옥토(y) 10-24

명 칭 수

데카(da) 100

헥토(h) 102

킬로(K) 103

메가(M) 106

기가(G) 109

테라(T) 1012

페타(P) 1015

엑사(E) 1018

제타(Z) 1021

요타(Y) 1024


